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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전시 안내
	셔터를 누르다. 기억은 누군가의 기증으로 남습니다. 박물관의 역사는 특별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서랍 속 사진, 가족이 사용했던 생활용품, 오랫동안 간직해 온 그림과 기록. 평범한 일상은 시간이 흐르며 한 시대를 기억하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소래역사관은 주민들의 따뜻한 기증을 통해 지역의 기억을 모으고, 그 기억을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과 생활사 유물, 미술작품, 염전 기록, 협궤열차 사진 등을 통해  소래와 남동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는 기억 여행입니다.
	추억을 인화하다. 사진 속에는 시간이 머물러 있습니다. 포구를 오가던 새우잡이배 철교를 천천히 건너던 협궤열차 햇볕 아래 반짝이던 소금밭 가족의 하루를 함께했던 생활용품 월급봉투 한 장에 담긴 한 달의 삶 모두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서 오랫동안 간직되었고, 기증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만나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억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사진 속 풍경을 만나고, 유물에 담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의 추억도 함께 인화될지 모릅니다.

